
 

나를 이기는 길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수니의 
요가교실

이 길은 강자가 가는 길 ~

이긴자가 되려면 공격해 오는 마귀를 

모질게 밟아서 짓이겨야 한다.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 속

의 마귀를 죽여야 한다는 말이다. 자신을 

이겨야 사망의 신이 되는 마귀를 이긴 이

긴자가 되는 것이다. 이긴자가 되지 않고

서는 성령으로 거듭날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 자신을 못 이겨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

날 수가 없다. 승리자 하나님이 되어야 영

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길은 강자가 가는 길이다. 강자가 되

려면 끝까지 참는 인내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인내력은 연단 속에서 생긴다. 이

긴자가 되어야 영생할 수가 있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무병장수 효과!!!

운동 습관을 통해 나이가 더 들기 전

에 최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근육과 뼈를 키워서 몸과 마음을 활기차

고 튼튼하게,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 힘들더라도 꾸준히 하

면 신체기능을 유지, 개선할 수 있다. 

‘모든 동작은 20~30초 유지’ (본인의 

능력 따라 조절 가능)

동작①: 허벅지 뒷부분(양쪽 교대  

     로 3회)

동작②: 허벅지 바깥 부분(양쪽 교

   대로 3회)

동작③: 허벅지 안쪽 부분(양쪽 

   교대로 3회)

동작④: 전신 부분(5회)

참고: 노약자는 벽에 대고 동작을 하면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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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께서 삼위일체 완성자가 되시자 

영모님께서는 더 이상 구원할 만한 인

간이 없으니 이 마귀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고 끝내버리자고 하셨으나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인류구원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류 구원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

며 피를 토하시고 사경을 헤매는 것도 

모자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핍박을 받아야 했으며 심지어 따르던 

자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2번의 옥고

를 치러야 하는 험난한 가시밭길이었습

니다. 

승리제단이라는 구원의 방주를 마련

하여 전 세계 인류를 향하여 자유율법

을 선포하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

하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악했

으며 소위 구세주를 따르노라 자처하는 

자들마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주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생활을 하여 주님께서 

보광의 길을 택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보광하신 지도 올해로 15년

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의 우리들의 모

습을 돌아보며 2004년 6월 19일 주님의 

隱秘歌(六) 은비가

乾上坤下天地否 건상곤하천지비

羲易之理先天運 희역지리선천운

 离上坎下火水未周易之理後天運 

리상감하화수미주역지리후천운

春氣度數發芽期 춘기도수발아기

九十八土中用年 구십팔토중용년

夏期度數長成期 하기도수장성기

五十八土中用事 오십팔토중용사

天根月窟寒來地 천근월굴한래지

三十六宮都是春 삼십륙궁도시춘

甲子年月日時定 갑자년월일시정 

日餘不足定日數 일여부족정일수

萬物苦待新天運 만물고대신천운

不老不死人永春 불로불사인영춘

건괘(乾卦=하늘)가 위에 있고 곤괘

(坤卦=땅)가 아래에 있는 것이 천지비

괘(天地否卦)인데 이는 복희역(伏羲易)

의 이치이며 선천운(先天運)을 말하느

니라. 

리괘(离卦=火=불)가 위에 있고 감괘

(坎卦=水=물)가 아래에 있는 것이 화

수미제(火水未濟)괘인데 주역(周易)의 

이치이며 후천운(後天運)을 말하느니

라.

가 오갔으나(선천과 후천의 시대가 지

나가고) 이제는 온 우주가 모두 따뜻한 

봄(중천의 시대=영생불사, 평화와 행복 

등)이 되는구나. 천근(天根)은 태양을, 

월굴(月窟)은 달을 말하며 다시 음양을 

나타낸다. 다시 풀어 설명하면 ‘이 세상 

추운일기가 화창한 춘일(春日)되도다.’

가 된다. 

새 하늘 새 땅 열리면서 갑자년월일

시가 새로 정해지고 그 날짜가 남거나 

모자람이 없이 정해지리라. 큰 달 작은 

달도 없고 윤도수(閏度數)도 없어진다. 

만물이 고대(苦待)하던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는 중천운(中天運)에는 불로불사

(不老不死)의 선경으로 사람들이 영원

히 청춘을 누리게 되리라.

不耕田而食之 불경전이식지

不織痲而衣之 부직마이의지

不埋地而葬之 불매지이장지

不拜祠而祭之 불배 사이제지

不乘馬而行之 불승마이행지

不食穀而飽之 불식곡이포지

不流淚而生之 불류루이생지

不飮藥而壽之 불음약이수지

不交媾而産之 불교구이산지

不四時而農之 불사시이농지

不花發而實之 불화발이실지

보광(普光) 이후의 나의 행동에 어떤 변

화가 있었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

유율법(自由律法)을 제대로 지켜왔는지 

마음 깊이 참회(懺悔)하는 자성(自省)

의 시간을 가져야 할 시기입니다. 만약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나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맡기고 자

유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여 하루하루 

변화되는 승리제단(勝利祭壇) 식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유율법 못 지킴 참회 시간 갖자

아직도 형제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여 형제의 말을 입에 담고 있

다면, 이제는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기

고 형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가 나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조언(助言)을 할 때,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네

가 뭘 그렇게 잘 알길래, 나서느냐?”라

며 화를 내고 따지는 행동을 했다면, 지

금부터는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나를 위해 조언을 해

주니 고맙고 감사하다며 받아들이는 행

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은 없고 자신의 일은 소중하여 

춘기(春氣)의 도수(度數)는 만물이 싹

이 터서 발아(發芽)하는 시기(희역지리

선천운羲易之理先天運)이며, 복희역은 

마주보는 괘의 수(數)의 합이 구(九)이

니 금(金)이며 열매가 되는 구(九)를 향

해 천지가 운행해 나간다는 의미이며, 

십팔(十八)은 천지가 구변구복(九變九

復=9+9)해 나간다는 뜻이다. 토(土) 가

운데에서 그러한 작용을 해나간다는 말

이 된다. 

하기(夏期)의 도수(주역지리후천운周

易之理後天運)는 성장기(盛長期)로 들

어서느니라. 문왕 팔괘에는 오(五)가 중

앙에 있고 십팔(十八)은 사람(인人)이 

구변구복(九變九復)해 나간다는 뜻이

다. 토(土)가운데에서 그러한 작용을 해

나간다는 의미이다. 

천지인이 똑같이 구변구복(九變九復)

해서 소위 천지개벽이 완성되는 중천

(中天)에 가서(정역正易) 천지인(天地

人)이 모두 사람(인人) 속에서 완성을 

이룬 즉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것

이다. 곧 황극(皇極)이요 인존(人尊=하

나님)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중천운(中

天運)에 들어서면 금운으로 만물을 추

수하며 알곡을 거두게 된다.

일월(日月=음양)이 교차하면서 추위

(생로병사의 괴로움/전쟁과 질병 등)

死末生初末運 사말생초말운

雲王眞人降島 운왕진인강도

逆天者亡 順天者興 역천자망 순천자흥

三人日而春字定 삼인일이춘자정

밭을 갈지 않아도 먹을 수 있고, 길쌈

하지(베를 짜지) 않아도 옷을 입으며, 

땅에 묻어서 장례지내는 일도 없으며, 

절하며 제사 지내지 않으며, 말을 타지 

않아도 다닐 수 있으며, 곡식을 먹지 않

아도 배가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사는 

일도 없으며, 약을 마시지 않아도 장수

하느니라. 남녀가 교합하지 않아도 아

이를 낳고, 사시사철을 가리지 않고 농

사지으며, 꽃이 피지 않아도 열매를 맺

으니, 죽음의 세상이 끝나고 영생의 세

계가 새로 시작되는 중천운(中天運)이 

왔음이라. 중천운에는 운중왕(雲中王) 

즉 감로의 왕이신 진인(정도령)이 동방 

나라 땅 끝 땅 모퉁이의 자하도에 강림

하시니 역천자(逆天者)는 망할 것이요 

순천자(順天者)는 흥하리니, 삼인이 동

행하여 마지막 한 사람 정도령(6도81

궁)이 삼위일체 완성자가 되어 나오는 

이치가 춘(春)자 속에 들어 있느니라.*  

박명하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바쁘다는 핑계로 제단 일을 하는 형제

를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일하는 방식

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하며 간섭(干

涉)을 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제는 형제

의 일과 제단의 일을 내일처럼 여기고 

도와주며 함께 일하면서 만약 일을 하

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면, 형제의 기

분이 상하지 않게 “이렇게 하면 더 편

하고 좋을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형제가 힘들어 하고 어려울 

때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

니라 내 일처럼 도와야 하겠습니다. 그

런데 “왜, 나의 사정을 알면서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로 여기라는 자유율법을 실천하지 않

느냐?”고 항변한다면 이는 자유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유율

법은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내

가 지켜 행하여 내가 하나님으로 변화

되는 법인 것입니다. 2019년 6월 19일 

15주년 보광절(普光節)을 기해서 우리

의 신앙하는 모습을 마음 깊이 반성하

며 이제는 자유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하

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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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령이 삼위일체(삼인동행)가 되어 나오는 이치가 

춘(春)자 속에 들어 있느니라

돋보기

15주년 보광절에 붙여

동작 ①

동작 ④

동작③

동작 ②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선생님: 부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 

부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선생님: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내 몸처

럼 부처님처럼 여긴다. 또한 상주불변하

여 죽지 않으므로 영생의 확신이 가득 차 

있으며, 항상 기쁘고 즐거운 생각뿐이며, 

흰 눈보다 더 정결하며, 한도 끝도 없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의 마음이 대자대비하다는 것은 

들어봤지만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며, 

영생의 확신이 가득 차 있고, 엄청난 인내

심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내용이었다. 

불심(佛心)이란 글자는 봤어도 불심이 어

떤 것인지 그 누구에게서도 듣지 못했는

데 선생님은 너무 쉽게 말씀을 하셨다. 중

생은 중생의 마음을 품으므로 중생일 수

밖에 없고, 부처님은 부처님의 마음을 품

으므로 부처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

가! 부처가 되려면 부처의 마음을 품으

면 된다는 말씀은 참으로 쉬우면서도 간

결 명료했다. 부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아야 부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부처의 마음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

기는 마음이라는 설명은 그럴 듯했다. 석

가세존도 일체동체(一切同體)를 말씀하

셨으니 그런 뜻으로 이해하였지만 납득

하기는 어려웠다.  

남인데 어떻게 내 몸으로 여길 수 있습

니까?

선생님: 남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한 몸이라뇨?

선생님: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육신은 부모님에게서 왔지만 정신이라

고 해야 되나 영혼은 다른 곳에서 온 거

로 알고 있습니다. 영계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배웠습니

다. 내가 잉태되는 순간 영계에 있던 영혼

이 어머니의 자궁에 있는 내 속으로 들어

간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

나 하는 문제는 철학적 근본 문제로서 오

늘날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논해왔지만 

그들은 아직도 명확한 답을 모르고 있다.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자신의 부모로부

터 온 것이다. 이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모님은 조부모님으로부터 왔다. 

조부님은 증조부모님으로부터 왔고, 증

조부님은 고조부모님으로부터 왔다. 이

렇게 계속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인류의 

첫 조상이 나온다. 우리 모두는 인류의 첫 

조상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며 싸우고 미워하

고 그러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나요


